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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카』로 읽는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 

7강 『에티카』 제 4부: 인간의 굴종(예속-부자유) 또는 정서(감정운동변

화)의 힘에 관하여 II 
 

✡ 정신의 본질은 정신인 것, 정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긍정한다.(사변의 철학 - 기쁨과 긍

정의 철학). 즉 자기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하는 것이 정신의 본성이다

(정리 55 증명 참조).  

❂ 인간은 본성상 증오와 질투에 기울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경향은 가정(부모 

등)의 교육으로 촉진된다 정리 55 주석). 

❂ 습관과 종교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신성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세속적이고 또한 어떤 사람에게 명예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스러

운 것이다.(정서의 정의 해명 27) 

❂ 탐욕스런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탐닉한다. 명예욕이 강한 사

람은 비밀이 지켜진다는 희망이 있으면 아무것에도 절제하지 않으며, 만약 자신이 음주가나 

호색가 사이에 생활한다면 그는 명예욕 때문에 타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 탈무드 - 달콤한 이야기는 달콤한 꿀을 찍어먹으면서 들어야 정말 달콤한 진실이 된다. 

✡ Sym posion - Zu sammen triken - 먹고 마시면서 토론하라.  

 

이성의 초기 양상 : 수동적 정

서를 선택하기, 슬픔을 제거하

기, 마주침들(존재의 사건들)을 

조직하기, 관계들을 결합하기, 

자신의 행동의 힘(conatus)을 

증가시키기, 최고의 즐거움을 

향유하기(19·~ 45) 

지성(이성)의 첫 노력을 수반하
고 준비하는데 가능한 것으로 
사회의 상대적 유용성과 필연
성 

슬픔에 대한 그 밖의 평가 

 

 

✈ 정리 19 : 각자는 자신이 善이나 惡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자신의 본성의 법칙(자연의 질

서/esse)에서 필연적으로 욕구하거나 또는 피한다. 

❂ 선과 악의 인식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 자체이다. 그러므로 

각자는 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욕구하며, 반대로 악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피한

다. 그러나 이 욕구는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일 뿐이다.  

✈ 정리 20 :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할수록, 즉 자신의 존재(esse)를 유지하기 위하

여 노력하고 달성하면 할수록 더욱더 有德하다. 그리고 반대로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곧 자

신의 존재(esse)를 유지하기 등한시하는 경우네 무력하다. 

✈ 정리 22 : 어떤 德도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conatus)보다 앞서서 생각될 수 없다.  



2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사물의 본질 자체이다 :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덕의 첫째

가는 유일한 기초이다. 

✈  정리 28 : 정신의 최고의 善은 God의 인식이며, 정신의 최고의 德은 God을 인식하는 

것이다.(知德一體) 
❂ 정신은 인식하는 한에서만 작용하며 또한 그런 한에서만 덕에 따라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정리 30의 증명 :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 즉, 우리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

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 정리 31 : 어떤 사물은 우리의 본성(esse)과 일치하는 한에서 필연적으로 善이다.  

✈ 정리 32 : 인간들이 열정(pathos)에 사로잡히는 한 본성상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 정리 33 : 인간은 열정적 정서에 사로잡히는 한 본성상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그러면 동

일한 인간조차도 변하기 쉽고 불안정하다.  

✈ 정리 34 : 인간은 열정적인 정서에 사로잡힐 때 서로 대립될 수 있다.  

 

✈ 정리 35 :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본성상(esse) 언제나 필연적으로 일치

한다. 

❂ 인간은 열정적 정서에 사로잡히는 한, 본성상 다를 수 있으며 또한 대립될 수 있다. 그러

나 인간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한 작용한다고 일컬어지며, 따라서 이성에 의하여 
정의되는 한 인간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그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서의 인간 본성에 의

해서만 필연적으로 이해된다.(인간은 본성의 법칙에 따라 善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욕구하며 

惡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멀리한다)(현실의 모순) 

✈ 정리 36 : 德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善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며 모든 사람이 똑 

같이 그것을 즐길 수 있다.  

❂ 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인식하는 것이다. 덕을 따르는 사람들의 최고의 善은 신을 인식

하는 것이다.(주석1 참조) 

✈ 정리 37 : (정신의 본질을 포함하는 God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德을 따르는 사라들 

각자는 자신을 위하여 욕구하는 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욕구할 것이며, 자신이 가지는 

God에 대한 인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욕구할 것이다. 

❂ 증 명 : 욕망은 정신에 관계하는 경우 정신의 본질 자체이다. 그러나 정신의 본질은 인식

에 있고 이 인식은 God의 인식을 포함하며 God의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 주 석 1 : 참다운 德은 오직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무능력이란 

인간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사물에 수동적으로 이끌리며, 그 자신 안에서만 고찰된 자신의 
본성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통된 상태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도록 외부의 사물에 

의하여 결정된다. 
❂ 개인은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존재하며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기는 것을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므로 개인은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무엇이 善이고 무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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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인지를 판단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유지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한다.  
❂ 만약 인간이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였다고 한다면 개인은 다른 사람을 전혀 해치지 

않고 자신의 이 권리를 누렸을 것이다.  

❂ 그러나 인간들은 정서에 굴종되어 있으며(마음은 원이로되 신체의 정서가 강하기에), 이 

정서는 인간의 능력이나 덕을 훨씬 능가한다.  

✈ 정리 40 : 인간의 공동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또는 인간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여 살

게 하는 것은 유익하다. 이와 반대로 국가에 불화를 가져오는 것은 악하다.  

✈ 정리 41 : 기쁨은 직접적으로는 악이 아니고 선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슬픔은 직접적으

로 惡이다. 

✈ 정리 43 : 쾌감은 지나칠 수 있으며 악일 수도 있다. 그러나 쾌감이나 기쁨이 악인 한에

서 고통(쾌감이나 기쁨의 지나침을 막아주는)은 善일 수 있다.  

✈ 정리 44 : 사랑과 욕망은 지나칠 수 있다. 

❂ 사랑은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쾌감은 사랑이다. 따라서 사랑은 지나칠 수 있다.  

❂  욕망은 이것을 생기게 하는 정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크다. 따라서 정서가 인간의 

나머지 작용들을 능가할 있는 것처럼 정서에서 생기는 욕망 역시 지나칠 수 있다. 

❂ 탐욕, 명예욕, 정욕 등은 비록 병이라고 생각되지 않을지라도 정신 착란 증세의 일종이

다.  

✈ 정리 45 : 憎惡는 결코 善일 수 없다. 
❂ 어떤 신도 그리고 질투심 많은 사람을 제외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무능력과 고통을 즐거

워하지 않으며, 또한 눈물 흘리고, 흐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그러한 정신적 무능력의 표지를 

우리의 德으로 여기지 않는다.  

❂ 우리는 더 큰 기쁨에 자극받으면 받을수록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한다. 그 만큼 더 큰 

신적 본성을 필연적으로 나누어 가진다. 

✡  
이성(정신)에 따른 좋음과 나쁨

(선과 악) 

(정리 46 ~ 73) 

 

슬픔에 대한 비판의 연속 

 

자유인과 노예, 강자와 약자, 
이성적 인간과 나쁜 인간 

 

 

✈ 정리 46 : 이성의 지도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신에 대한 타인의 미움, 

분노, 경멸 등을 반대로 사랑이나 관용으로 보상하고자 노력(conatus)한다.  

❂ 모든 미움의 정서는 惡이다. ... 그런데 미움은 미움에 의하여 다시 증대되며, 반대로 사랑

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다. 미움은 사랑은 移行될 수 있다. 

✈ 정리 56 : 가장 큰 오만이나 소심함은 정신의 가장 큰 무능력을 가리킨다.  

❂ 증 명 : 덕의 첫 번째 기초는 자신의 esse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理性의 명령에 따라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자는 모든 德의 기초를 모르는 자이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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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德을 모르는 자이다.(소크라테스) 

✈ 정리 61 : 理性에서 생기는 욕망은 결코 지나칠 수 없다. 

❂ 증 명 : 우리가 활동하는 한 우리들 안에서 생기는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 오로지 인간의 
본질에 의해서만 타당하게 생각되는 일을 하도록 결정된다고 생각되는 한에서 인간의 본질 

또는 본성 자체이다.  

✈ 정리 66 ; 우리들은 理性의 명령에 따라서 더 작은 현재의 善보다는 더 큰 미래의 善을 

그리고 더 큰 미래의 惡보다는 더 작은 현재의 惡을 욕구할 것이다. 

❂ 주 석 : 오직 정서나 俗見에만 인도되는 인간, 즉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이 전
혀 모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을 노예라고 부르고 이성에 인도되는 즉 자기 이외에는 어떤 사

람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하다고 아는 것, 자기가 가장 욕구하는 것만을 

행하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부른다.  

✈ 정리 67 : 자유인은 결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智慧는 죽음이 아니라 삶에 대

한 省察이다.  

❂ 증 명 : 자유인, 이성에 명령에만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이끌리지 않는

다. 오히려 그는 직접 善을 욕구한다. 그는 자신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기초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며 또한 자신의 esse를 보존하기를 욕구한다.(Nicht-Können, Nicht-Sollen, 

Nicht-Dürfen) 

✈ 만약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난다면, 그는 자유로운 동안에는 아무런 善과 惡의 개념도 형

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Imago dei - 1st Adam - 여자 - 善惡 - 비/자유 - 2end Adam 그리

스도의 정신 - Imago hominis): 최초 人間Adam의 선택은 동물적 情緖에 의하여 이성(Logos)

의 법칙을 벗어나서 혼란한 감정의 변화운동으로 God의 본성 즉 esse와 멀어지고 탐욕의 

소유로 남게 되고 God으로부터 疎遠되었다. 그리스도는 최초의 인간과는 다르게 God의 

Imago와 esse 충만함으로 정서가 아니라 정신의 본성으로 esse할 뿐만 아니라, God의 역량

(Potentia)를 통해 人間의 역량(Conatus)으로 모범을 보였다.  


